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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째 주 그룹큐티나눔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누가복음 8:1-15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내 죄 속해 주신 주께(찬송 215장, 구 354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부유하다고 해서 저절로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재물에 더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평생 고단하게 모은 전 재산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베푸는 삶은 소
유의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자각과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예수님과 제자들의 순회 전도사역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1-3절)?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원했던 여인들을 주목한다. 유대인들은 막
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점에서 그녀를 부정하게 여겼을 것이다. 헤롯 왕정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은 이런 여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후 그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후원하
는 여자 제자들이 되었다. 그녀들은 훗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용기 있고 헌신된 제자들이다
(눅 24:10). 

나눔 1   예수님을 섬긴 여인 중에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정하게 여
기지 않으셨기에,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게도 은혜를 받은 경험이 섬김과 봉
사로 이어진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2.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4- 15절).
1) 비유에서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5-8절)?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 대체로 비유는 비유를 언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생
각해야 한다. 혹여 농부의 농사 방법을 문제 삼지는 말아야 한다. 현대의 농사법과 고대의 농사법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비유는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는 서로 다른 상황에 떨어
진 씨앗을 보여주려 한다. 씨앗이 떨어진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씨가 떨어진 장소는 각각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까(12-15절)?
① 길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
② 바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는 것
③ 가시떨기: 말씀을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
④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각 장소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비유로 보여준다. 비유는 하나님께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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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삶의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비유에는 너무 쉽게 
말씀을 잊는 것, 시련 앞에서 말씀을 버리는 것, 삶의 여러 고민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
까움이 두드러진다. 동시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실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 같은 여인들이 그런 표본일지도 모른다. 분명 그녀들의 
삶에도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들은 어려웠던 삶의 문제들을 좋은 거름으로 바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삶의 문제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의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오히려 비유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인내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격려
한다. 

나눔 2   씨(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가 뿌려졌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 
시련, 이생의 염려나 재물과 향락의 유혹이 열매 맺는 삶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어려웠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나눔 3   괴로운 삶이 모두 길가, 바위, 가시떨기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삶의 어려움
과 고단함이 밑거름이 되어 좋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섬
김의 열매를 맺은 경험을 나눠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잘 견디며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공동체 _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체와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